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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미국의 쇄빙선 함대 구축과 핀란드 

▶ 발행기관: Center for Maritime Strategy 

▶ 저    자: Gonzalo Vázquez 

▶ 일    자: 2023년 8월 15일 

▶ 개    요   

지구 온난화로 북극 빙하가 녹고 있어 북극해를 통한 항로를 상업적으로 

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배로 유럽에서 아시아로 갈 때 북극해를 통과하면 

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기존 남쪽 항로보다 30%가량 거리가 단축될 것

으로 전망됨. 러시아와 중국은 쇄빙선을 대거 보유해 북극 항로에서 우위

를 차지하려 있음. 쇄빙선은 화물선이 연중 북극해를 통과하기 위해 얼음

을 깨거나 밀어내면서 빙하로 덮인 바닷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함. 쇄빙선 

건조한 경험이 많이 없는 미국은 전세계에서 쇄빙선 건조에 가장 경험이 

많은 국가이자 최근 NATO 회원국인 된 핀란드는 미국의 쇄빙선 함대를 

구축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음. 미국이 국제법에 입각한 북극

의 질서를 유지하고 싶다면 쇄빙선 함대를 신속히 구축해야 할 것임. 

원문 링크 클릭 

2.  NATO의 러시아 흑해 봉쇄 극복 방안 

▶ 발행기관: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

▶ 저    자: Sidharth Kaushal 

▶ 일    자: 2023년 8월 11일 

▶ 개    요   

흑해곡물협정을 파기한 러시아의 흑해 봉쇄 시도로 흑해 해협을 오가는 

선박 운항에 대한 위협이 고조되고 있음. 호송은 선주를 안심시킬 수 있지

만 전쟁 위험에 대한 인식도 높일 수 있음. 단기적 해결책에는 더 많은 운

송을 처리하는 강변 항구와 함께 육로 및 강변 경로를 통해 봉쇄를 우회하

는 것이 포함됨. 장기적으로 볼 때 러시아와의 합의는 지속적인 항행의 자

유를 위해 필수적임. 또한 다뉴브 강 등 경로를 우회하면 단기적으로 봉쇄

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러시아의에 대한 압력 증가와 

비용 부과는 항해 문제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분리하여 해결할 수 있음. 

원문 링크 클릭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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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centerformaritimestrategy.org/publications/finland-could-help-the-u-s-build-a-fleet-of-polar-cutters/
https://rusi.org/explore-our-research/publications/commentary/how-can-nato-overcome-russias-black-sea-blockad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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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동남아시아에서 호주와 프랑스의 균형 모색 

▶ 발행기관: 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  

▶ 저    자: Natalie Sambhi and Hugh Piper 

▶ 일    자: 2023년 8월 16일 

▶ 개    요   

호주는 2016년 디젤잠수함 12척을 구입하겠다며 프랑스와 560억 유

로(약 77조 원)규모의 계약을 맺었지만 지난해 9월 오커스 체결 이후 

미국으로부터 핵잠수함 기술을 지원받기로 하면서 이를 갑자기 파기

하여 한때 파국 직전으로 내몰렸던 프랑스와 호주 관계에 훈풍이 불고 

있음. 호주-프랑스 양국의 협력은 인도 태평양에서 개발 및 안보 파트

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며 특히 동남아시아와 공동 협력함으로써 지

역 질서를 강화하고 해양안보, 기후 변화, 인도네시아와의 3자간 참여

를 통해 미-중 전략적 경쟁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음. 

원문 링크 클릭 

4. '푸른 태평양 대륙' 지정학의 윤리적 딜레마  

▶ 발행기관: Asia-Pacific Leadership Network 

▶ 저    자: Maima Koro 

▶ 일    자: 2023년 8월 2일 

▶ 개    요   

태평양도서국들은 안보와 권력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인해 발

생하는 복잡한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하여 포괄적인 분석을 요구하고 

의사 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적절한 협의의 필요성이 필요함. 현재 우

선순위는 태평양도서국가들이 "안전하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" 푸른 

태평양 대륙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내부 및 지역적 논의에 참여

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임. 주권을 약화시키는 태평양 섬 국가

들에게 이분법적인 지정학적 선택을 강요하지 않도록 정치 및 정책 언

어를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진정으

로 다루기 위해서는 단순한 언어수사가 아닌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함. 

원문 링크 클릭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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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KIMS 카톡 채널> 

 

https://www.aspistrategist.org.au/australia-france-and-finding-equilibrium-in-southeast-asia/
https://foreignpolicy.com/2022/08/23/nato-membership-expansion-ukraine-georgia-russia-war/
https://foreignpolicy.com/2022/08/23/nato-membership-expansion-ukraine-georgia-russia-war/
https://www.apln.network/projects/voices-from-pacific-island-countries/relational-security-ethical-dilemmas-of-geopolitics-in-the-blue-pacific-continent

